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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‘26.8.13(목) 배포 즉시 배포 ‘26.8.13(목) 

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의 '셀프감정'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.

[보도내용]

’26.8.12.(수) 이코노믹 리뷰 「감평협 “이해충돌 키우는 변리사 ‘셀프감정’

악법…지재처, 법안 수정 협의 응해야”」기사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

‘셀프감정’을 허용하는 법안이며, 지재처는 일체의 실질적 협의를 거부하고

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[지식재산처 입장] 

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 자신이 직접 대리한 특허를 스스로 가치평가 

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입니다.

이번 개정안에 따라 변리사가 감정업무를 수행할 때 ‘발명 등의 평가기준’을

준수할 의무를 가지게 되고, 해당 평가기준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지식재산 

가치평가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며,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

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앞으로 지식재산처는 동 개정안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

삼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포함한 관련 단체들과 꾸준히 소통해 나갈 

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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